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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 코너<< >>
제가 지난 일주일 사이에 구독자들로부터 받은 기억나는 선생님 이란 주제의“ ”
글 중 하나를 저자의 허락받고 이번 호에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다른 구독( ) .
자들께서도 혹시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으시면 사연을 적어 제게 보내주시기 바랍
니다.

기억나는 선생님 선생님이라 부르기 싫었던 선생님2.

조벽 교수의 지난 호 특별한 은사님에 대한 글을 읽고 나는 또 한번 눈물어린 감
동과 함께 참된 스승을 못 만난 아쉬움이 들었다 그 대신 퍽 고약한 기억으로 남.
아 있는 선생님이 한 분 머리에 떠올랐다.

내가 초등학교 학년 때까지는 아직 중학교 시험이 있던 때라 치마바람 또한 여간5
센 게 아니었다 학년 담임이 되신 분은 당시 어린 눈에 보기에도 참 돈을 좋아. 5

하는 것 같았다 스승의 날이나 어머니들이 수업 참관하는 날에는 머리 뒤를 붕긋.
하게 올리고 옷과 화장에 신경을 쓰고 와서는 학생들에게 미소를 짓고 아주 상냥
한 목소리로 대했다 그런 날만 빼고는 늘 짜증이 가득한 쇳소리 음성으로 숙제.
검사를 하고 시험 못 본 아이들을 때리며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악을 쓰는
무서운 선생님이었다.

공부에 대한 닦달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었는데 가장 싫었던 점은 잘 사는 집 애
들을 편애하는 모습이었다 지금도 얼굴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김 아무개 이 아무. ,
개 등은 공부는 별로였는데 집은 남달리 부유했다 그 집 엄마들은 대여섯이 무리.
를 지어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에 찾아와 선생님 도시락을 챙겨 주었는지 촌지를
주었는지 아무튼 그 치마바람이 불고 가는 날 선생님이 그 애들에게 치사할 정도

로 아부하는 모습이란 여기서 그치면 좋으련만 반대급부로 못 사는 애들에게...
보내는 빈정거림 매서운 회초리 부당한 청소 벌 등은 참으로 매정스러웠다, , ... .

나는 그 선생님을 신데렐라에 나오는 계모 같다고 상상했다 잘 사는 집 아이들은.
친딸 처럼 예뻐하고 못 사는 집 아이들은 의붓자식 처럼 천대하고 물론“ ” , “ ” ...

반장 부반장 총무 회계 등 간부직은 모두 그 애들의 몫이지 다른 애들은 감히, , ,
후보로 나설 엄두조차 못 냈다.

개인의 인생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되는 것일까 어처구니없게도? 6
학년 초 어느 날 중학교 입시 제도가 하루아침에 추첨제 속칭 뺑뺑이 로 바뀐다( )
는 발표가 있었다 촌지로 성적을 올려보려던 엄마들은 밀물처럼 썰렁해졌고 방과.
후 과외로 수입을 올리던 선생님은 끈 떨어진 갓 신세가 되었다 돈 많은 집 아.

이들 엄마들 선생님을 하나의 공조체계로 엮어주던 입시제도가 사라지자 무시무, ,
시한 공포감을 주던 선생님의 그러면 원서 안 써 줄꺼야 하던 외침이 사라졌“ !”
다 그 대신 선생님은 청소를 더럽게 한다 지각한다 손톱이 길다 하면서 학년. , , 6
졸업 때까지 점점 더 히스테릭하게 학생들을 볶아댔다 졸업식 날 특별히 괄시.

받던 애들은 마지막 날까지 벌을 섰던 걸로 기억한다 나같이 평범한 아이들은 후.
련한 해방감에 웃었고 졸업과 동시에 그 선생님을 다시 안 봐도 된다는 것만도 너
무 좋았다.

여년이 지난 오늘 편애 받던 그 선생님은 어떻게 되었을까 치마바람의 그 엄마30 ?
들은 또 그 아이들은 나는 모른다 그저 가끔 떠오를 때 마다 빗나간 교육열로? ? .
자기 애만 잘 되게 하려고 돈으로 교사의 환심을 매수하던 일부 치마바람 엄마들

과 그에 팔린 교사의 양심이 씁쓸한 기억으로 떠오를 뿐이다 교육의 끝은 어디인.
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 그 교사는 자기가 한 일을 아직.
도 모를 수 있고 어쩌면 인생의 노년기에 퇴직할 무렵 좀 더 공평하게 사랑을 나,



누어 주는 교사였을 걸 하고 후회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같이 평범한 한! .
학생의 마음 속에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선생님 으로 새겨진 기억은“ ”
아마 결코 상상도 못 하시리라!

교직에 있게 된 후로 여러 종류의 학생들을 대할 때 나는 가끔 이 선생님을 인생
반면경으로 삼는다 적어도 내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빈부차이로 인간 차별을.
하지는 않겠다는 다짐으로 늘 새 학기를 맞는다 년 후에 내 학생들에게 어. 30-40

떤 모습으로 남겨질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학생들을 고르게 다 배려했던 선생님이
라는 기억이라도 남기를 바라면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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